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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5일 

CUOMO 주지사, QUEENS MIDTOWN 터널의 트럭 통행 재개를 발표하다 
 

트럭 통행 금지 조치가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해제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요일 아침부터 Queens Midtown 터널을 트럭 차량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허리케인 Sandy로 양방향 터널이 침수된 이후 모든 차량에 
터널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행 재개는 Queens와 Manhattan을 연결하는 중요한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노선의 신속한 복구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11월 6일 버스에게 
개방되었고, 이후 11월 16일 오전 6시부터 트럭 차량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Queens Midtown 터널 상황의 호전은 정말로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터널은 지난 72년 동안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수된 물이 빠진 
후 이곳은 통근자들과 상업에 중요한 지역 연결수단으로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Queens Midtown 터널 관계자들은 장장 5일에 걸쳐서 1.6마일 길이의 터널의 물을 빼냈습니다. 
이후 펌프 작동 재개에 힘을 쏟기 위해 미드리버(mid-river) 펌프실 작업으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터널 조명 시스템, 신호등, 과적차량단속시스템, 터널 내 배전함 등 물에 완전히 침수되었던 
것들을 포함해 다른 여러 곳의 주요 전기 시설도 복구해야 했습니다. 
 
“MTA 다리와 터널 직원 및 하청업체들은 이 터널이 뉴욕시 뿐 아니라 전 지역에 끼치는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터널 통행 재개를 위해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힘썼습니다”라고 MTA 회장 겸 CEO 
Joseph Lhota가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결 터널을 통한 트럭 통행 재개는 이 지역 복구에 또 다른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 11월 15일에 개통된 Queens Midtown 터널은 평일 평균 78,00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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